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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강점과 약점     19-01-07

한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드리자면 한인인 저 자신의 편견이 반영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에서 19년동안 생활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소장인 태미 오버비 (Tami Overby)씨의 견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비 소장이 한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본 견해는 저에게 대부분 수긍이 갑니다.  


한인들은 남을 배려하는데에 매우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는 가혹할 만치 비판적입니다.  이와 같은 겸허한 자세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 온 비결이기도 하지만 한인들은 그들의 놀랄만한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어느 면으로 보나  개발 도상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대열에 낀 개발국가입니다. 그래도 한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직도 개발 도상국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하여 경제와 민주주의에  성공을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988년에 올림픽 경기, 2002년의 월드컵 경기, 2005년의 에이펙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한국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를 촉진하는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매체나 한인들의 언급을 듣고 판단을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성공과는 다른 인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욱 힘찬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아직도 배고픈척 하는지는 몰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10위나 적어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저가인력시장인 중국과 기술 우위 국가인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어려움도 이해할 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치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은 도전을 받게 되고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길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의 영향이 한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6년에 월마트 (Wal-Mart) 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기존 유통사업이 다 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마트와 프랑스의 최대 유통업계인 까르프어 (Carrefour)는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드디어 문을 닫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유통회사는 한인 소유로 한인이 경영하는 이마트 (E-Mart)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내총생산량의 79%는 수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 상품은 국내외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영화만 보더라도 40년 동안 한국은 스크린 쿼타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즉 외국영화를 도입하는 데에 그 수량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외국 영화가 자유로이 수입되면 한국의 영화계는  망한다고 시위도 항의도 많았습니다.  스크린 쿼타를 없앤 후에 한국영화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각국의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소위 한류열풍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의 물결을 탈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폐쇠정책을 따를 것인지 대답은 명백합니다.

한국은 한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을 어깨 너머로  주시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이제 3.9년으로 좁혀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이 과감하게 세계화를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추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제철, 조선 ,자동차,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 산업에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쉽게 실망이나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나 아무리 끈질기고 추진력이 강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러시아의 추격을  받고 있는 차제에 소국적인 폐쇠 압력을 극복하고 대국적인 개방 정책으로 힘차게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오버비 소장의 견해를 건추려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
